
계약직 채용 반복하는 꼼수 쓰지 말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르노코리아지회는 월 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산공장 방문에 대해 성명을 냈다4 15 . 

이와 함께 언론은 - 내일신문 르노 미래차 전환 모델 노사협력 정부지원 필요 뉴스토마토 인터넷, “ ”, “ ”, ( ), 

르노코리아 작년 생산직 줄고 급여 삭감 매일노동뉴스 “ 23% ”, “ 계약직 명 내보낸 르노코리아 넉 달 [ 340 ] 

만에 정부 지원 계약직 모집공고 노동장관 산업전환 일자리창출 칭찬한 르노 비정규직 채용”, “ ‘ ’ 100% “ 
- 등의 기사를 통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 채용을 반복하는 르노코리아와 이를 방관하는 듯한 고용

노동부 장관의 부산공장 방문을 비판하는 기사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계약직 채용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 월 노사 상생선언‘23.2 ) 급”
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노사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미래차 물량을 확보하고 지속적 성장을 실현할 것을 상호간 합의“한 것
에 대한 방문이었을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 해명 자료에 의하면 르노코리아는 고용노동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일자리 ’
사업 계약직 채용 공고를 게시‘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지적하자 공고를 삭제하였다고 한다 해명 자료에서 고, . 

용노동부는 이 사업은 청년의 실무 경험과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고 참여 청년 보호를 위해 ’ ’ , 주 시간 일일 25 , 

시로 한정 원칙적09~18 , 으로 휴일 연장 야간 불가라고 못 박았다 .

신규 채용 인력은 교대 전환으로 투입되는 것이 뻔한데도 2 꼼수를 써가면서 정부 지원금을 타 먹으려고 했다는 모’ ’
양새로 보일만한 일이다 정말 부끄럽다. .

언론과 고용노동부 해명 자료에 따르면 결국 회사는 스스로 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고 한다.

올해 오로라 출시와 생산 예정인 폴스타 등 회사의 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공장이 바빠질 것은 뻔한데도 정규직 채용

은 하지 않고 계속 계약직 채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계약직이 중도 퇴사를 하면 그 후폭풍은 오롯이 현장 노동?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과연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가?

불안정한 일자리인 계약직으로 현장을 채우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인 청년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마

찬가지이며 잠재 고객인 청년들에게 회사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다, ’ ‘ .

소수노조인 르노코리아지회가 이번 문제를 선전활동과 언론에 알려 막을 수 있었다 교섭 대표노조인 르노. 

코리아노동조합이 단기계약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공장이 비정규직화 되어가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것이다.

대표노조는 공장의 비정규직화 단기계약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르노코리아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로 기업 이미지 재고도 하고 현장 노동강도 완화도 되도록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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